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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류 수출규제 WTO 제소
미국·일본·EU, 소위원회 설치 요구 … 세계시장 심각하게 왜곡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대해 6월27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했다.

미국과 일본, EU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 설치를 WTO에 요구했다

고 EU와 일본정부가 6월27일 밝혔다.

EU의 카렐 데 휘흐트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지속된 협의에도 “중국이 수출 규제를 풀려는 움

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소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희토류 및 관련제품들에 대한 중국의 규제는 WTO의 규칙을 위반한 것이며, 다른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해 세계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은 소위원회 설치요구를 한번 거부할 수 있지만, 7월23일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

서 요구가 재청되면 설치가 확정된다.

일본정부 관계자는 소위원회 설치 이후 9개월에서 1년 이내에 제소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과 일본, EU는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희토류 수출을 규제해 국제적 무역규범을 다

루는 WTO의 무역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미국과 일본, EU는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계속 협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저작권

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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